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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 is stu d y a im s to  an alyze  th e co m p e titiven ess o f ag ricu ltu ra l p ro d u cts in  K o rea , C h in a an d  Jap an  an d  th e effect 

o f in creasin g  im p o rts fro m  Ko re a an d  C h in a. an d  th en  w e d iscu ssed  h o w  to  co o p erate  in  th e ag ricu ltu ra l trad e  

field  betw een the three countries. The results are sum m arized as fo llow s. F irst, Th e intra-in dustry trade of agricultural

p ro d u cts w as th e m o st active  in  K o rea an d  C h in a , fo llo w e d  b y th e in tra-in d u stry trad e  in d ex b etw e en  K o rea an d  

Jap an . Th e  in tra-in d u stry trad e b e tw ee n  C h in a an d  Jap an  w ere  th e lo w e st. Se co n d , Th e m u tu al co m p le m e n tarity 

o f ag ricu ltu ra l p ro d u cts trad e b etw een  K o rea , C h in a an d  Jap an  is m o stly  h ig h . A m o n g  th em , K o rea an d  Jap an  are

th e h ig h est, w h ile  Jap an  an d  C h in a h ave  th e lo w est co m p le m e n tarity. Th ird , it w as fo u n d  th at in  tariff e lim in atio n ,

im p o rts o f rice  an d  m eat p ro d u cts in creased  th e m o st, w h ile  th e im p o rt g ro w th  rate  o f g re en  te a, m eat p ro d u cts

an d  g in se n g  in creased  th e m o st. F in ally , th e  th re e co u n tries in  K o rea , C h in a , an d  Jap an  can  co n sid er th e  w ay to  

in crease  th e trad e o f ag ricu ltu ra l p ro d u cts in  th e re g io n  b y in te rn alizin g  th e  trad e o f co m p lem en tary ite m s w h ile

m ain tain in g  a  co n stan t le vel o f p ro d u ctio n  o f m u tu ally  co m p etitive  p ro d u cts.

Ke y w o rd s: agricultural product, com petitiveness, trade, Free Trade Agreem ent(FTA)

1. 서 론

한⋅중⋅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시장규모는 NAFTA

나 EU보다는 작지만 농산물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순수출국인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

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 중의 하나이며, 

한⋅중⋅일 3국간에 농산물 분야에서도 수출입액이 증가하고 있

어 한⋅중⋅일 3개국은 농업분야에서 상호 경쟁과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교역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한⋅중⋅일 3국간의 농산물 분야의 교역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주요 수입

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가공농산물을 상대국에게 수출하는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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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한⋅중 FTA의 체결은 관세로 

인한 중국의 수입농산물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

구에는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농산물 경쟁

력과 한⋅중 FTA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3국간의 농산물 교

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정정길(2015)은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

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

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한필 외(2011)는 농산물 570개 품목

을 대상으로 2008~2010년의 Grubel-Lloyd 지수를 활용하여 한⋅

중 간 농산물교역의 분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수 계측 결과 전

체 570개 품목 중 산업간무역 품목이 400개로 전체의 70.2%, 산업

내무역 품목은 34개로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와 중국의 농산물교역은 산업간무역의 성격이 강하여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보완구조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

였다.

한⋅중⋅일 농산물 경쟁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한⋅중⋅

일 교역동향, 상호 경쟁성 및 보완성 분석에 머무르고, FTA로 인

한 수입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역내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고,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보완성과 

농산물 경쟁력 분석을 통해 3국간의 농산물 교역이 얼마나 활발

한지, 그리고 특정 품목이 수출우위나 수입우위에 있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 농산물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

세인하로 인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한⋅중⋅일 농산물 교역

현황과 상호보완성 및 경쟁력에 관해 조사하고, 제3장은 한⋅중 

FTA의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모형 

및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4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

을 논의한다.

2. 한⋅중⋅일 농산물 수출입 현황

본 장에서는 한⋅중⋅일 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역내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고,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보완성 분석을 통해 

3국간의 농산물 교역이 얼마나 활발한지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또한 품목별로 한⋅중⋅일간 농산물 경쟁력을 특정 

품목이 수출우위나 수입우위에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에서는 국별 산업 중분류(HS-2 단위) 23개 품목별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2012년과 2015년의 총수출액대비 농산물 수

출비중을 계측하였다. 농산물 수출비중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 수출의존도는 한국과 일

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높았고, 일본은 농산물 수출의존

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대비 품목별 비중은 2012년 식료조제

품1), 곡물조제품2), 음료, 술 등 조제품, 담배 및 대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류와 설탕과자,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채

소 및 과실조제품 등이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육류, 낙농품, 곡물류, 차류, 식물성 섬유류, 육류 조제품 등은 농

산물 수출비중이 1% 이하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2015년

에는 담배 및 대용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곡물

조제품, 식품공업잔해물 등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

류와 설탕과자, 동물성 생산품, 채소 및 과실조제품 등의 수출은 

다소 감소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육류와 채소류, 과실류의 

비중은 낮고, 가공농산물 중심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비중은 2012년 채소 및 과실조제품, 

식용채소류, 식용과실류, 식품공업잔해물,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료조제품, 육류 조제품, 동물성 생

산품, 커피와 차, 향신료 등이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으로 분류되

었다. 그러나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산 수목과 뿌리, 식물성 

섬유류 등은 농산물 수출비중이 1% 이하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

되었다. 2015년에는 식용채소류, 식용과실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식료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커피와 차

류 순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채소 및 과실조제품, 

육류 등 조제품, 식품공업잔해물, 동물성생산품의 수출이 다소 감

소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주로 식용채소와 과실, 그리고 

채소 및 과실 조제품 등이 수출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또

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육류 조제품인 소시지의 수출비중이 

높고, 세계적인 차 생산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커피와 차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커피, 차, 마테 추출물, 베이킹파우더, 소스, 혼합조미료, 수프, 아이스크림 등이 있음.
2) 곡물이나 곡물가공품, 베이커리 제품, 맥아추출물, 파스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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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중국 일본

2012 2015 2012 2015 2012 2015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30 0.28 0.58 0.56 0.34 0.41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12.96 16.29 4.75 6.89 15.34 16.46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2.91 3.31 3.76 3.35 2.56 3.02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1.29 0.98 0.52 0.47 1.33 1.17

06(산 수목, 뿌리 등) 0.30 0.43 0.16 0.22 1.12 1.06

07(식용채소류) 3.16 3.08 2.78 2.65 4.19 4.50

08(식용과실류) 5.86 7.63 4.40 6.09 4.97 5.75

09(커피, 차, 향신료 등) 2.61 2.91 0.35 0.40 3.44 4.07

10(곡물류) 20.78 16.44 5.49 9.47 13.53 11.39

11(곡분, 전분, 맥아 등) 1.22 1.34 0.67 0.96 0.92 0.98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7.59 6.89 44.62 40.22 9.00 9.41

13(검, 수지, 진액 등) 0.72 0.70 0.24 0.23 0.61 0.63

14(식물성 섬유류 등) 0.17 0.33 0.22 0.20 0.16 0.17

15(동식물성 유지류: 마가린) 6.32 4.61 15.08 7.99 2.57 2.80

16(육류 등 조제품: 소시지) 0.57 0.76 0.01 0.01 5.30 5.43

17(당류와 설탕과자) 6.18 4.83 2.94 2.11 1.88 1.43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1.53 1.71 0.72 0.88 1.56 1.83

19(곡물조제품) 2.25 2.67 2.25 3.89 2.27 2.19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3.84 4.19 0.72 0.89 6.22 6.19

21(소스 등 식료조제품) 5.05 5.83 1.12 1.81 2.98 3.09

22(음료, 술 등 조제품) 3.57 4.03 3.59 4.34 5.75 6.27

23(식품공업잔해물) 9.13 9.24 3.52 4.48 4.99 5.02

24(담배 및 대용품) 1.67 1.52 1.52 1.89 8.98 6.71

전 체 4.26 5.17 4.76 5.88 7.28 8.0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일본 관세청
(www.customs.go.jp),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 www.haiguan.info)

<표 2-2> 한⋅중⋅일 농산물 수입비중 (단위: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2012 2015 2012 2015 2012 2015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03 0.02 1.36 1.23 0.38 0.81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0.66 1.15 2.28 2.18 2.54 3.17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0.65 0.89 1.24 1.25 0.49 0.74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3.19 2.17 4.79 3.65 2.12 2.10

06(산 수목, 뿌리 등) 1.66 0.56 0.60 0.62 3.45 2.00

07(식용채소류) 3.14 2.97 16.08 18.58 1.09 1.30

08(식용과실류) 2.75 2.55 8.78 10.63 2.35 4.55

09(커피, 차, 향신료 등) 0.63 0.40 4.52 5.22 2.68 3.17

10(곡물류) 0.10 0.09 1.03 0.66 1.12 1.02

11(곡분, 전분, 맥아 등) 1.17 1.06 1.40 1.21 2.52 2.02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5.71 5.08 6.12 5.98 4.65 4.65

13(검, 수지, 진액 등) 1.32 1.53 2.30 2.62 1.13 0.87

14(식물성 섬유류 등) 0.00 0.01 0.21 0.26 0.06 0.04

15(동식물성 유지류: 마가린) 2.02 1.69 1.32 1.37 4.97 4.10

16(육류 등 조제품: 소시지) 0.37 0.45 4.97 3.58 0.07 0.13

17(당류와 설탕과자) 8.82 7.00 2.95 3.22 2.39 2.81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1.08 1.04 0.78 0.91 2.10 2.18

19(곡물조제품) 14.12 15.17 3.49 3.14 11.40 14.93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4.01 3.37 17.61 15.21 1.85 2.38

21(소스 등 식료조제품) 18.22 18.57 5.18 6.13 25.65 24.03

22(음료, 술 등 조제품) 14.04 13.58 3.23 4.10 13.93 14.63

23(식품공업잔해물) 2.67 3.26 6.83 5.49 3.11 2.81

24(담배 및 대용품) 13.64 17.37 2.94 2.78 9.94 5.55

전 체 0.94 1.06 2.10 2.14 0.39 0.5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일본 관세청
(www.customs.go.jp),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 www.haiguan.info)

<표 2-1> 한⋅중⋅일 농산물 수출비중 (단위: %)

일본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비중은 식료조제품, 음료, 술 등 조

제품, 곡물조제품, 담배 및 대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식물성 유지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산 수목과 뿌리, 식품공

업잔해물 등이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식물성 섬

유류, 육류 조제품, 산동물, 낙농품 등은 농산물 수출비중이 1% 

이하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2015년에는 곡물조제품과 식

용과실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커피와 차, 곡물

류, 채소 및 과실조제품 등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담배 및 대용품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고, 이외에도 식료조제품, 

산 수목과 뿌리, 동물성 유지류, 곡분과 전분 등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한국과 비슷하게 가공농산물 

중심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류, 산 수

목과 뿌리, 커피와 차류, 곡분과 전분, 동식물성 유지류 등의 품목

은 한국보다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은 한국

과 차별화된 일본 농산물 수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에서는 국별 산업 중분류(HS-2 단위) 23개 품목별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2012년과 2015년의 총수입액대비 농산물 수

입비중을 계측하였다. 농산물 수입비중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의존도는 3개국 중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농산물 수

입의존도가 높았고, 한국은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대비 품목별 비중은 2012년 곡물류, 육

류, 식품공업잔해물,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와 설탕과자, 식용과실류, 식료조

제품 등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식물성 

섬유류, 산동물, 산 수목과 뿌리, 육류 조제품, 수지와 진액 등은 

농산물 수입비중이 1% 이하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2015

년에는 육류와 식용과실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식료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곡물조제품, 낙농품, 채소 및 과

실조제품, 커피와 차류 등의 수입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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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와 설탕과자 

등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곡류와 육

류 등의 식량 원료와 식품공업잔해물, 소스, 베이킹 파우더, 마가

린 등의 가공원료 중심으로 수입 비중이 높고, 가공농산물의 수

입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가공원료를 수입

하여 가공하고, 가공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수입비중은 2012년 채유용 종자와 과실

류, 동식물성 유지류 등의 품목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곡물류, 육류, 식용과실류 등이 농산물 주요 수입품목으로 분류되

었다. 2015년에는 곡물류, 육류, 식용과실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

가하였고, 동식물성 유지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의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비중은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동

식물성 유지류의 수입이 50%가 넘고, 이외에 곡물류, 육류, 식용

과실류 중심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농산물 품목별 수입비중은 육류, 곡물류, 채유용 종자

와 과실류, 담배 및 대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채소 및 

과실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육류 조제품, 식품공업잔해물, 

식용과실류, 식용채소류 등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

었다. 식물성 섬유류, 산동물, 수지와 진액, 곡분과 맥아 등은 농

산물 수입비중이 1% 이하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2015년

에는 육류, 식용과실류, 커피와 차류, 음료, 술 등 조제품,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등의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담배 및 대

용품, 곡물류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한국과 비슷하게 육류와 곡물류 중심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배 및 대용품, 육류 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채소 및 과실조제품 등의 품목은 한국보다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은 한국과 차별화된 일본 농산물 

수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중⋅일 3국간 농

산물 역내 수출입 비중을 년도별로 조사하여, 3국간의 농산물 무

역비중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2-3>에서 한국의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3)은 2012년 14.85%에서 2015년 16.47%로 다소 높아졌다. 한

국의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8.68%에서 2015년 21.65%로 낮아졌다. 2012~2015년 한

국의 역내 평균 수출비중은 일본이 24.99%로 중국의 15.52%보다 

9.4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은 2012년 

18.05%에서 2015년 13.47%로 다소 낮아졌다. 중국의 농산물 총수

출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04%에서 

2015년 5.59%로 다소 낮아졌다. 2012~2015년 중국의 역내 평균 

수출비중은 일본이 15.76%로 한국의 6.17%보다 9.5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농산물 총수출액에서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은 2012년 

6.94%에서 2015년 7.81%로 다소 높아졌다. 일본의 농산물 총수출

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8.91%에서 

2015년 7.02%로 낮아졌다. 2012~2015년 일본의 역내 평균 수출

비중은 한국이 7.89%로 중국의 6.82%보다 1.07% 정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간의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은 일본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의 주

요 소비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한 국
중국 14.85 15.61 15.13 16.47 15.52

일본 28.68 25.30 24.31 21.65 24.98

중 국
일본 18.05 16.47 15.04 13.47 15.76

한국 6.04 6.56 6.50 5.59 6.17

일 본
중국 6.94 6.41 6.13 7.81 6.82

한국 8.91 8.09 7.53 7.02 7.8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일본 관세청
(www.customs.go.jp),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 www.haiguan.info)

<표 2-3> 한⋅중⋅일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 (단위: %)

<표 2-4>에서 한국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2012년 10.77%에서 2015년 10.61%로 다소 낮아졌다. 한국

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일본에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2%에서 2015년 1.16%로 다소 낮아졌다. 2012~2015년 

한국의 역내 평균 수입비중은 중국이 11.37%로 일본의 1.14%보

다 10.2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일본에서의 수입비중은 2012년 

0.26%에서 2015년 0.2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12년 0.54%에서 2015년 0.73%로 다소 높아졌다. 2012~2015

년 중국의 역내 평균 수입비중은 한국이 0.62%로 일본의 0.25%보

다 0.3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은 2012년 

12.21%에서 2015년 12.2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총수입액에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2.67%로 다소 높아졌다. 2012~2015

3)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한국의 세계 농산물 수출액으로 나누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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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본의 역내 평균 수입비중은 중국이 12.26%로 한국의 2.39%

보다 9.8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한⋅중⋅일 3국간

의 농산물 역내 수출입 비중의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

의 농산물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입비중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한 국
중국 10.77 12.49 11.59 10.61 11.37

일본 1.32 1.07 1.02 1.16 1.14

중 국
일본 0.26 0.23 0.24 0.28 0.25

한국 0.54 0.58 0.62 0.73 0.62

일 본
중국 12.21 12.08 12.47 12.28 12.26

한국 2.28 2.26 2.34 2.67 2.3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일본 관세청
(www.customs.go.jp),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 www.haiguan.info)

<표 2-4> 한⋅중⋅일 농산물 역내 수입비중 (단위: %)

3. 선행연구

한⋅중⋅일 농산물 교역을 분석한 국내 연구를 보면, 양양

(2015)은 한∙중∙일 3국의 농수산물 교역의 상호 경쟁성 및 보완

성을 시장점유율지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종합

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은 농수산품의 경쟁력이 가장 크고 다음

으로 한국, 일본 순으로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주량 외(2014)

는 2013년에 한⋅중 농산물 무역수지는 한국이 20억달러의 적자

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대 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

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과 전분박, 대두박 등 박류, 고추, 마늘, 

참깨, 당근 등 채소류 및 김치, 소스류, 주류 등 다양한 가공 식품

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자당, 

커피, 라면 등의 가공식품이며, 신선농산물로는 낙농품, 난초, 밤, 

홍삼, 유자차, 팽이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전형진 외(2011)는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식량작물은 쌀과 대

두 두 품목의 집중도가 약 95%에 달하고, 채소류 수입은 고추, 

마늘, 양파, 파에 대한 의존도가 95% 이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은수 외(2010)는 한중 및 한일 간의 농산물 경쟁력에 관한 분석

을 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시장개방에 국산 농산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은 참깨, 고추, 당근, 마늘, 생강 등으로 분석하였

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토마토, 딸기, 마늘, 오이, 고추, 양송이 

등이 동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안병일(2009)은 2000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한⋅중⋅일 농산

물 교역동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화훼류

와 인삼이 대일본 수출의 비중이 높고, 대중국 수출에서는 화훼

류, 과일류, 인삼 등을 중요한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최세균 외

(2008)는 GTAP 모형으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추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어명근 외(2005)는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쌀과 

팥 등 곡물류와 대두, 참깨, 땅콩 등 유지종자,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배추, 무, 당근 등 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창수 외(2005)는 한⋅중⋅일 FTA

로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CGE 정태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곡물(약 8억 1천만∼8억 9천만 달러), 기타작물(약 6억 3천만 달

러) 및 과일 및 채소(약 4억7천만∼6억 1천만 달러 수준) 등의 

품목이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어

명근 외(2003)는 역내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3국은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에 의해 농산물 교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강정일 외(2001)는 일본 시장에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1990~99년간 수출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이, 토마

토, 딸기, 감귤, 국화, 백합 등은 수출경쟁력이 증가하였고, 가지, 

배, 인삼, 돼지고기 등은 수출경쟁력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하서현 외(2003)는 1998년~2002년까지의 한⋅중⋅

일 농산물 수출입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수출은 일본으로 편중되어 농산물 수출입

에서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우경 외(2014)는 한⋅

중 FTA 체결시 수산물 부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증가 효과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분석결과 수산물 수입증

가 효과는 최저 1억 1,018만 달러에서 최대 2역 463만 달러로 나

타났다.

최찬호(1996)는 일본의 감귤생산비는 한국의 4.2배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하우스내에서 생산되어 설비비용과 에너

지 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병기(2003)는 향후 

WTO/DDA 농업협상 타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 

시 중국산 등 저가 농산물의 민간수입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임형백 외(2007)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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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식 정책에서 

농업의 경쟁력강화, 수출지향형 농업의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농산물 교역을 분석한 국외 연구를 보면, Tayyebi 외(2006)는 

한국과 이란의 산업내무역의 규모와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고, 분석결과 한국과 이란의 자유무역협정이 두 국가의 

무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akasugi(1997)

는 일본에서 산업내무역의 증가 요인은 기술적 거래량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업내 네트워크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

하였다. Hertel 외(2001)는 일본⋅싱가포르 FTA의 효과를 GTAP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일본⋅싱가포르 FTA는 두 국가 

간의 직접투자와 교역량을 증가시키지만, 무역불균형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iljkovic 외(2002)는 일본의 미국산 쇠

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수요와 자국산 육류 가격과의 관계를 추

정하였고, 분석결과 소득과 환율, 관세율이 미국산 육류 수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obeid 외(2006)는 세계 설탕시장에서 무역자유와의효과를 

부분균형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설

탕가격이 2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Korinek 외(2009)는 

아세안 FTA의 농산물 교역효과를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의 연구에서 농산물 교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교통비와 물류

비 등 교역비용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Qiu 외(2007)는 중국-

아세안 FTA 분석에서 채소, 밀, 원예작물과 같은 중국 농산물의 

수출량을 증가시켰고,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수입량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ufisher 외(1992)는 미국-멕시코 FTA로 

인해 관세장벽이 사라져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농산물 교역현황

과 농산물 상호보완성과 경쟁력 분석, 그리고 농산물의 수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4.1. 무역결합도 지수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여기서 는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 는 i국의 총수출, 는 

j국의 총수입, M은 세계 총수입을 나타낸다. 즉 TII는 i국의 총수

출에서 j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j국

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므로 세계 전체의 j국 

시장점유율에 대한 i국의 j국 시장점유율의 비율이다. 따라서 TII

지수가 1보다 크면 양국간 상호 보완성이 높은 반면 1보다 작으

면 상호 보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4.2. 그루벨-로이드 지수(GL지수)

산업내무역은 동일한 산업의 제품들이 교역상대국에게 수출

되기도 하고, 수입되기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4), 비교

우위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자본-노동

의 부존도가 유사하더라도, 양국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국 수요자들이 자국산 제품은 물론 타국에서 생산된 동일

한 산업의 제품도 소비하게 되어 양국 간에는 동일 산업내의 제

품들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뜻한다. 

농산물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 보완성은 농업분야 내에서의 산

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개념으로 계측할 수 있다. 농업분

야에서의 산업내무역이란 품목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농산

물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산업내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품목 부류라도 품질과 가격이 차이나는 

상품 차별화와 가공도에 따라 중간재로 수입한 다음 가공 후 수

출하는 형태의 산업내분업 등을 들 수 있다(어명근 외, 2003). 산

업내무역은 수직적 분업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업에 의해서도 발

생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생산물은 차별화되어 국가간 산업내무역

이 빈번해진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산업

내무역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면 수평적 분업이건 수직적 분

업이건 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내

4)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은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산업간 무역은 자원부존과 생산기술의 차이 등에 

따른 전통적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등 요소집

약도에 따른 비교우위 등을 통하여, 일국의 수출재산업과 수입재산업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다른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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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가를 계측하면 농산물 교역의 상

호 보완성을 추정할 수 있다. 산업내무역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그루벨-로이드지수(GL지수)에 의해 계측할 수 있다.5)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i산업의 수출액, 는 i산업의 수입액이다. GL지

수는 산업의 수출입 총액에 대한 수출입 차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무역특화지수로 정의되고, 따라서 GL지수가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반면 GL지수가 작을수록 산업내무역

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4.3. 무역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한 상품의 총수출

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하여 상품의 비교우위

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6) 

무역특화지수(TSI)  



  

여기서, 는 j국의 i 품목 수출액, 는 j국의 i 품목 수입액

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는 지수가 –1과 1사이의 숫자로 나타난다. 

지수가 –1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중립 상

태, +1인 경우에는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지수가 –1에 가까

울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1에 가까우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수가 –1에 가까운 

품목일수록 해당 품목이 상대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다섯등분으로 세분화하

면 <표 4-1>과 같다.

지수값 의미

0.67≤ TSI 수출 특화

0.33≤TSI<0.67 수출 우위

-0.33<TSI<0.33 비교우위 중립

-0.67<TSI≤-0.33 수입우위

TSI≤-0.67 +수입특화

<표 4-1> 무역특화지수 분류

4.4. 한⋅중 FTA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 분석모형

부분균형분석은 과거의 무역 수출입 자료로부터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FTA체결로 관세인하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요량의 증가를 분석할 수 있다. 부분

균형분석은 모형의 설정이 비교적 간단한 계량모형으로 한 부문

의 산업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고,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분석이 

가능하고, 표준 통계방법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본 연구의 수입증가 효과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수입증가 물량(△M)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7)

∆ 



 

단, t는 관세율, 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

성임

여기서 관세율과 수입물량은 관세청 자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력탄력성은 과거 수입량과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추정하였다. 




 










  : A의 B국으로부터의 수입량


  : A국의 단위당 수입가격


  : A국의 국내가격수준


  : A국의 소득수준

위 식은 명목가격의 탄력성이므로 실질가격으로 전환하기 위

해 수입국의 국내가격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

 














 

위 식은 수출국의 수입가격과 수입국의 국내가격, 그리고 수

입국의 실질수준 수준에 의해 국가의 수입량이 결정된다는 경제

5) 어명근 외 (2003) 참조
6) 김우경 외 (2014) 참조
7) 김우경 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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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일 한⋅중 중⋅일

2012 2015 2012 2015 2012 2015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14 0.15 0.01 0.00 0.66 0.38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0.00 0.05 0.19 0.01 0.00 0.00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0.12 0.02 0.66 0.23 0.00 0.00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0.13 0.17 0.41 0.34 0.03 0.05

06(산 수목, 뿌리 등) 0.02 0.09 0.56 0.25 0.33 0.54

07(식용채소류) 0.00 0.03 0.01 0.00 0.00 0.00

08(식용과실류) 0.06 0.00 0.65 0.43 0.07 0.11

09(커피, 차, 향신료 등) 0.46 0.73 0.06 0.17 0.03 0.03

10(곡물류) 0.11 0.00 0.00 0.00 0.00 0.06

11(곡분, 전분, 맥아 등) 0.15 0.17 0.09 0.14 0.06 0.05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0.29 0.28 0.25 0.30 0.10 0.13

13(검, 수지, 진액 등) 0.49 0.22 0.19 0.39 0.08 0.15

14(식물성 섬유류 등) 0.50 0.00 0.02 0.11 0.01 0.01

15(동식물성 유지류: 마가린) 0.36 0.91 0.69 0.63 0.43 0.26

16(육류 등 조제품: 소시지) 0.00 0.01 0.20 0.35 0.00 0.00

17(당류와 설탕과자) 0.13 0.18 0.65 0.74 0.31 0.78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0.31 0.30 0.84 0.46 0.19 0.37

19(곡물조제품) 0.28 0.54 0.92 0.68 0.05 0.25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0.07 0.16 0.15 0.28 0.00 0.01

21(소스 등 식료조제품) 0.63 0.56 0.99 0.87 0.33 0.53

22(음료, 술 등 조제품) 0.23 0.36 0.34 0.62 0.92 0.92

23(식품공업잔해물) 0.63 0.69 0.03 0.04 0.03 0.03

24(담배 및 대용품) 0.47 0.03 0.58 0.55 0.01 0.16

전 체 0.24 0.25 0.37 0.33 0.16 0.21

<표 5-2> 한⋅중⋅일 농산물 산업내무역지수

학적 이론을 나타낸다. 위 식을 분석에 용이한 선형함수로 전환

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된다.

ln


  ln






 ln






 

위 식은 다음과 같이 







를 수입국의 실질수입가격  로, 







를 실질소득 Y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의 하락과 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는 각각 음(-)과 양(+)의 부

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ln


  ln  ln 

5. 연구결과

5.1.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무역결합도지수와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간의 농산물 교역의 상호보완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표 5-1>에서 한⋅중⋅일 3국의 농산물 무역결합도 평균은 

한⋅일간과 일⋅한간이 각각 5.05, 3.9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중⋅한간과 중⋅일간이 각각 3.10, 3.18로 나타났고, 한⋅

중간 무역결합도는 1.60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중간 무역

결합도지수는 1보다 작아 상호보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012

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중간과 일⋅중간을 제외하고 국별 농

산물 무역결합도는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한국
시장

중국 무역결합도 1.57 1.62 1.57 1.64 1.60

일본 무역결합도 5.12 5.10 5.29 4.69 5.05

중국
시장

한국 무역결합도 3.03 3.38 3.29 2.69 3.10

일본 무역결합도 3.22 3.32 3.27 2.92 3.18

일본
시장

중국 무역결합도 0.73 0.67 0.64 0.78 0.71

한국 무역결합도 4.47 4.17 3.81 3.38 3.96

<표 5-1> 한⋅중⋅일 농산물 무역결합도

5.2. 그루벨-로이드 지수(GL지수) 분석결과

<표 5-2>을 보면, 2012년과 2015년 한⋅중⋅일 3국의 농산물

(HS-2 단위 기준) 부류별 GL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중간 산업

내무역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한⋅일, 중⋅일 순으로 산

업내무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간 교역의 평균 GL지

수는 2012년 0.37에서 2015년 0.33으로 하락했다. 한⋅일간 평균 

GL지수는 0.24에서 0.25로 약간 상승하였고, 중⋅일간 GL지수는 

0.16에서 0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일간 품목별 산업내무역지수는 2012년 식료조제품과 식

품공업잔해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식물성 섬유류, 수지와 

진액, 담배 및 대용품, 커피와 차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동식물성 유지류, 커피와 차류, 식품공업잔해물 순으

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식료조제품, 곡물조제품 

순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간 품목별 산업내무역지수는 2012년 식료조제품과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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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일 한⋅중 일⋅중

2012 2015 2012 2015 2012 2015

01(산동물: 소, 돼지, 닭 등) -0.86 -0.85 -0.99 -1.00 -0.34 -0.62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0.00 0.95 0.81 0.99 -1.00 -1.00

04(낙농품: 치즈, 버터, 계란) 0.88 0.98 0.34 0.77 -1.00 -1.00

05(동물성 생산품: 동물털, 뼈) 0.87 0.83 -0.59 -0.66 -0.97 -0.95

06(산 수목, 뿌리 등) 0.98 0.91 -0.44 -0.75 -0.67 -0.46

07(식용채소류) 1.00 0.97 -0.99 -1.00 -1.00 -1.00

08(식용과실류) 0.94 1.00 -0.35 -0.57 -0.93 -0.89

09(커피, 차, 향신료 등) 0.54 -0.27 -0.94 -0.83 -0.97 -0.97

10(곡물류) 0.89 1.00 -1.00 -1.00 -1.00 -0.94

11(곡분, 전분, 맥아 등) 0.85 0.83 -0.91 -0.86 -0.94 -0.95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0.71 0.72 -0.75 -0.70 -0.90 -0.87

13(검, 수지, 진액 등) 0.51 0.78 -0.81 -0.61 -0.92 -0.85

14(식물성 섬유류 등) -0.50 -1.00 -0.98 -0.89 -0.99 -0.99

15(동식물성 유지류: 마가린) -0.64 -0.09 0.31 -0.37 -0.57 -0.74

16(육류 등 조제품: 소시지) 1.00 0.99 -0.80 -0.65 -1.00 -1.00

17(당류와 설탕과자) 0.87 0.82 0.35 0.26 -0.69 -0.22

18(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0.69 0.70 0.16 -0.54 -0.81 -0.63

19(곡물조제품) 0.72 0.46 0.08 0.32 -0.95 -0.75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0.93 0.84 -0.85 -0.72 -1.00 -0.99

21(소스 등 식료조제품) 0.37 0.44 -0.01 0.13 -0.67 -0.47

22(음료, 술 등 조제품) 0.77 0.64 0.66 0.38 -0.08 0.08

23(식품공업잔해물) 0.37 0.31 -0.97 -0.96 -0.97 -0.97

24(담배 및 대용품) 0.53 0.97 0.42 0.45 -0.99 -0.84

<표 5-3> 한⋅중⋅일 농산물 무역특화지수물조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식물성 유지류, 낙농품, 식

용과실류, 당류와 설탕과자, 담배 및 대용품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식료조제품, 당류와 설탕과자, 곡물조제품 

순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동식물성 유지류, 음

료, 술 등 조제품, 담배 및 대용품,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식용

과실류 순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간 품목별 산업내무역지수는 2012년 음료, 술 등 조제

품과 산동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식물성 유지류, 식료조

제품, 산 수목과 뿌리, 당류와 설탕과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5년에는 음료, 술 등 조제품, 당류와 설탕과자, 산 수목

과 뿌리 순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식료조제품, 

산동물,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순으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났다.

5.3. 한⋅중⋅일 농산물 경쟁력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한⋅중⋅일 농산물의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무역특화지수 공식에 따

라 계산한 결과는 <표 5-3>와 같다. 2012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특화 품목으로는 무역특화지수가 0.67 이상에 해당하며, 낙

농품, 동물성 생산품, 산 수목과 뿌리, 식용채소류, 식용과실류, 

곡물류, 곡분과 전분,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육류 등 조제품, 당

류와 설탕과자,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곡물조제품, 채소 및 과

실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등으로 14개 품목이 해당한다.

수출우위 품목으로는 무역특화지수가 0.33부터 0.67에 해당하

며, 커피와 차, 검과 수지, 진액 등, 식료조제품, 식품공업잔해물, 

담배 및 대용품 등으로 5개 품목이 해당한다. 비교우위 중립 품목

으로는 무역특화지수가 –0.33부터 0.33의 사이이며,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품목이 해당된다. 수입우위 품목으로는 무역

특화지수가 –0.67부터 -0.33에 해당하며, 식물성 섬유류, 동식물

성 유지류 등으로 2개 품목이 해당한다. 수입특화 품목으로는 무

역특화지수가 -0.67 이하이며, 산동물이 해당된다. 

2015년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육류가 비교우

위 중립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담배 및 대용품은 수출우위 품

목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각각 전환하였고, 커파와 차류는 수출 

우위 품목에서 비교우위 중립 품목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특화 품목으로는 육류로 1개 

품목이 해당한다. 수출우위 품목으로는 낙농품,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술 등 조제품, 담배 및 대용품 등으로 4개 품목이 해당한다. 

비교우위 중립 품목으로는 동식물성 유지류, 코코아 및 코코아조

제품, 곡물조제품, 식료조제품 등으로 4개 품목이 해당된다. 

수입우위 품목으로는 동물성 생산품, 산 수목과 뿌리, 식용과

실류 등으로 3개 품목이 해당한다. 수입특화 품목으로는 산동물, 

식용채소류, 커피와 차류, 곡물류, 곡분과 맥아, 채유용 종자, 검과 

진액, 식물성 섬유류, 육류 등 조제품, 채소 및 과실조제품, 식품

공업잔해물 등으로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2015년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낙농품이 수출

우위 품목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산 수목과 뿌리는 수입우위 

품목에서 수입특화 품목으로 각각 전환하였고, 동식물성 유지류

와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은 비교우위 중립에서 수입우위 품목

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23개 품목 중 20

개 품목이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수입우위 품목은 2개, 

비교우위 중립 품목은 1개로 분류되었다. 수출특화나 수출우위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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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중 FTA의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 분석결과

앞서 한⋅중간의 무역특화지수 분석에서 농산물 23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중국이 수출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중국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 

농산물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

세인하로 인한 중국 농산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지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수입량, 수입금액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자료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한 실질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분기별 데이터이며, 분

석기간은 2012년 1분기에서 2015년 4분기까지이다. 

수입가격탄력성은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량의 증가 정

도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해당 품목이 정상재이면 수입가격탄력

성은 (-)를 나타내며,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 -1보다 

작은 경우는 비탄력적임을 의미한다. 

품목 가격 t-값(p값) 소득 t-값(p값)
관측
수




당근 -0.26** -2.60(0.02) -2.08 -1.43(0.18) 16 0.47

양배추 -0.90** -2.31(0.04) 4.45 1.10(0.29) 16 0.30

녹차 -1.28** -2.50(0.03) 17.94** 2.24(0.45) 16 0.52

쌀 -2.99* -2.04(0.06) -15.10 -0.46(0.65) 16 0.26

채두류 -1.30*** -3.96(0.002) -5.59 -2.31(0.04) 16 0.55

인삼 -0.77** -2.71(0.02) -17.96 -1.62(0.13) 16 0.53

식물성
추출물

-0.50** -2.81(0.02) 2.12 1.37(0.20) 16 0.45

육류 
조제품

-2.41 -0.97(0.35) -3.71** -2.84(0.02) 16 0.43

버섯 -1.61** -2.26(0.04) -4.20 -1.51(0.16) 16 0.30

사료 -0.84** -2.32(0.04) -0.19 -0.10(0.92) 16
0.35

*** p<0.01, ** p<0.05, * p<0.1

<표 5-4> 품목별 추정결과

<표 5-4>에 분석대상 품목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품목대상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곡물류, 채소류, 가공농산물, 사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품목은 쌀, 버섯, 채두류, 녹차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1보다 작은 품목은 양배추, 사료, 인삼, 식물

성추출물, 당근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녹차가 소득이 증

가할수록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육류 조제품은 소득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육류 조제품의 가격탄

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5>은 앞서 제시한 공식에 따라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

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관세율은 2015년에 부과된 세율이며, 이들 

관세를 철폐하였을 때 수입증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녹차와 인

삼의 관세율은 각각 513.6%, 222.8%로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

들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액은 217(천달러), 142(천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관세율이 5%로 낮지만, 가격탄력성이 –

2.99로 커서 수입증가율이 14.2%로 높고, 수입증가액도 22,764(천

달러)로 10개 품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세 철폐시 당근과 

사료의 수입증가액은 각각 2,443(천달러), 2,357(천달러)으로 수

입증가액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외에도 버섯과 양배추

도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쌀과 육류 조제품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녹차와 육류 조제품, 

인삼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2015년 수입액8) 수입증가액 수입증가율 관세율

당근 40,719 2,443 6.0 30

양배추 8,588 1,643 19.1 27

녹차 203 217 107.1 513.6

쌀 159,878 22,764 14.2 5

채두류 1,136 95 8.4 6.9

인삼 268 142 53.1 222.8

식물성추출물 43,538 1,309 3.0 6.4

육류 조제품 12,448 6,923 55.6 30

버섯 8,132 1,806 22.2 16

사료 96,349 2,357 2.4 3

<표 5-5> 품목별 수입증가 효과(관세 일시 철폐시) (단위: 천달러,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농산물 경쟁력과 한⋅중 FTA 수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3국간의 농산물 교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

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식료조제품, 곡물조제품, 음료, 술 

등 조제품 등의 가공농산물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의 농산물 수

출은 식용채소류와 식용과실류 등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채소 

및 과실 조제품과 같은 가공농산물도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8) 수입물량으로 계산한 수입증가 효과를 <부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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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한국과 같이 가공농산물 중심으로 수출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곡물

류와 육류, 식용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국

의 농산물 수입은 채유용 종자와 과실류, 동식물성 유지류와 같

은 가공농산물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둘째, 한⋅중⋅일 3국간 농산물 역내 수출비중은 한⋅일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중, 중⋅일 순으로 나타났고, 중⋅

한의 수출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대로 농산물 수입비중은 한⋅중

과 일⋅중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일본과 한국으로의 

수입비중은 1%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한⋅일 간이 가장 높은 반면 일⋅중 간은 무역결합도 지수가 

1보다 작아 상호보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산업내무역은 한⋅중간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

일간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높고. 중⋅일간이 가장 저조하였다. 구

제적인 품목을 보면, 한⋅중간에는 식료조제품과 곡물조제품의 

무역이 활발하였고, 한⋅일간은 식료조제품과 식품공업잔해물, 

그리고 일⋅중간은 음료, 술 등 조제품과 산동물의 교역이 활발

하였다. 

셋째, 한⋅중간의 무역특화지수 분석에서 농산물 23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중국이 수출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FTA

의 체결로 인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쌀과 육류 조제품

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녹차와 육

류 조제품, 인삼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정길

(2015)는 무역결합도 지수를 이용한 분석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한⋅중 FTA로 인한 수입증가 품목을 제시하였고, 문한필 

외(2011)는 그루벨-로이드 지수를 사용하여 한⋅중간 농산물 교

역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한⋅중간의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간과하

였고,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 상호보완성이 높은 

품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한⋅중 혹은 한⋅일 

간의 각각의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중⋅

일 3국간의 농산물 교역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해외 연구에서 Bufisher 외(1992)와 Qiu 외(2007)는 소득을 고려

한 농산물 가격탄력성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는 소득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농산

물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농업생산과 농산물 교역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은 산업내분업과 

역내 교역 전환 및 역내 교역 창출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한⋅중⋅

일 3국이 상호 경쟁적인 품목의 생산을 국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품목의 교역을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역내 농산물 교역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곡물조제품과 식료조제품 등의 

품목의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만큼 유지하는 대신 비교열위에 있

는 식용채소류와 채소 및 과실조제품 등의 품목의 수입을 역내국

인 중국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커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수준의 격차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역내국별 시장을 대

상으로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기술이전 및 농산물 품목별 생산

분담 등 다각적인 농업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산업내 분업체계를 

구출할 경우 가농농산물은 물론 신선 농산물분야에서도 농산물

의 산업내무역을 통한 교역 창출과 교역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을 고려한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를 분석

할 경우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고, 

CGE 모형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GDP,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변수를 고려하여 모형에 대

한 가정이 많고, 모형설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한계

점은 특정 부분의 영향을 고려하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툭

정 품목을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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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15년 수입량 수입증가량 수입증가율 관세율

당근 87,784,814 6,847,215 7.8 30

양배추 7,447,972 1,809,857 24.3 27

녹차 18,324 120,463 657.4 513.6

쌀 184,611,441 27,599,410 15.0 5

채두류 27,028 2,424 9.0 6.9

인삼 14,382 24,673 171.6 222.8

식물성추출물 2,547,226 81,511 3.2 6.4

육류 조제품 3,038,415 2,196,774 72.3 30

버섯 7,020,233 1,808,412 25.8 16

사료 111,749,497 2,816,087 2.5 3

<부록 1> 품목별 수입증가 효과(관세 일시 철폐시) (단위: kg, %)


